
유척과 원외 탕전실

최근 약배달앱 때문에 약계가 시끄럽다 화상투약기로도 골치 아픈데 플랫폼 산업.

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현 정부이기에 약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용쪽으로 가

닥을 잡고 있는 것 같다.

이런 논의 와중에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양약의 경우 약배달이 금지.

되어 있지만 한약의 경우에는 년부터 배달을 이미 허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2009

다 한약은 약배달이 되고 양약은 약배달이 안된다는 것은 평등의 논리에 어긋나는.

것이 아닐까.

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을 육성한다는 이유로 년 원외 탕전실 설치 이용 및 탕전2009 “ ·

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을 만들었다 내용인즉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이 아닌 장” .

소에서 한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규제도 대폭 없앤 것이다.

원외 탕전실을 약 제조시설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평가하여 의약품 제조

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고 부속시설임에도 동일한 행정관할 지역이,

아니어도 무방함은 물론 거리 제한도 없다 한의원은 서울에 있고 한의원 부속시설.

인 원외 탕전실은 제주도에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다.

원외 탕전실은 의료기관 개설자만이 개설할 수 있고 약사는 물론 한약사도 원외 탕

전실만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다 사실상 한의사에게 독점권을 준 것이다 나아가. .

한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의 한약을 환자 편의를 위해 택배로 배송하는 것도 가능

하게 해 준 것이다 서울의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처방전이 제주도에 있.

는 원외 탕전실에 전달되고 만들어진 한약이 택배로 서울에 있는 환자에게 배송되,

는 형태가 적법하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 한약을 양약으로 대체하면 완벽히 약배달.

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약배달이라 하지 말고 양 약배달이라고 논의해야 하지 않을. ( )

까.

조선시대 탐관오리를 벌주기 위해 암행어사를 임명하여 각 지역에 내려보냈다 일.

반인들은 암행어사하면 마패를 떠올리지만 그만큼 중요한 암행어사의 휴대품으로

임금이 직접 내린 유척이 있다 유척이란 놋쇠로 만든 자다 탐관오리들이 엉터리. .

도량기구를 가지고 백성을 속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.



해야 하고 잣대는 일관돼야 한다.

한의약은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달을 허용하고 양약은 지금까지 금지하였던,

것은 모순이다 문제가 있다면 둘 다 금지했어야 하고 한약 배달이 문제없다는 정. ,

책 기조를 유지하려면 양약의 배달도 허용해 주어야 한다 일관된 정책만이 국민의.

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이다.

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

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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